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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활음 첨가 산포효과 대립의 변별성

머리말1.

한국어 방언에서 자음 뒤 계 상향 이중모음 는 로의 변화를 보인다 예 며느

리 메누리 벼락 베락 결혼 겔혼 등 이 현상에 대해 모음체계 및 변별적 자질을 기반

으로 하여 설명해 왔으나 논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직접 축약되었다는 견해 이숭녕

이병근 최명옥 음운전도로 보는 견해 김진우 이광호 곽충구

최태영 가 후행하는 를 로 순행동화 했다는 견해 오종갑 최

임식 가 지니고 있는 음성적 속성 때문으로 보는 견해 김완진 첨가 후

가 로 바뀌었다는 견해 유창돈 최전승 등이 제시되었다 백두현ə

의 과정을 겪어 방언에 분포되었다고 보는 논의에서도 가ə ə

본 연구는 학년도 원광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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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되는 이유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단순한 첨가로 보기도 하고 선행하는 에 의한

동화의 결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첨가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또한 동화로 보는 설

명에서도 핵모음은 그대로이면서 중모음으로의 특이한 변화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의 로의 변화를 청각 인지적 변별성의 극대화

를 추구하는 산포효과 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언어 사용의 기본적인 목

적이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중모음 를 단모음 와 명확히 구별할 필요성은

항상 존재한다 기능적인 면에서 형태소 원형을 보존하고 의미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

의 청각 인지적 변별성을 극대화하여 의 대립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능

한 한 이들 조음의 안정 구역을 멀게 함으로써 다시 말해 이들의 값을 증대시켜 음향

적 차이를 뚜렷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모음 의 조음영역이 전설에 치우쳐 있을 때에는 이중모음 와의 음향적 변별성

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의 조음영역을 후설 쪽으로 이동시켜 변별성을 확보하려 하거나

이는 의 후설화 동기로서 주로 중부방언 및 제주방언에서 발생함 또는 에 하향성

활음 를 첨가하여 전설성 을 증가함으로써 와의 변별성을 크게 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로 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대조의 변별성을ə

증대시키기 위해 전설모음 계열이 없고 하향성 이중모음이 활성적인 모음체계에서는 형태소

내부의 에 하향성 활음 를 첨가하여 중모음 를 발생시킨다 이 예는 그 후의 음

운변화에 의해 가 되면서 그 단계적 층위가 방언에 반영된다ə

그 후 하향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의해 전설모음 계열이 모음체계에 자리 잡게 되면

이제 는 동일 서열의 전설모음 로 직접 바뀌어 와의 대조적 변별성을 최대화하ə ə

게 된다 즉 가 되어 현대 방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에 존재하ə

는 는 그 기원이 단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하향성 활음 의 첨가에 의한 통

시적 변화에 의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시적 과정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이들은 모두 자음 뒤의 단모음 와 이중모음 의 인지적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동일

한 동기성에 의해 발생한 서로 다른 과정임을 논의하고자 한다

청각적 산포 효과2.

의 제안이 기초하고 있는 산포이론은 에 의해

제안된 음성학적 음운분석 방법이다 이 이론의 기본 개념은 소리의 발성에서는 가능한 소리

들의 대조 에 관련된 조음 음향 청음적 제약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데 최종적으

로 나타나는 출력형은 이 충돌관계를 적절히 해결한 형태라는 것이다 이 이론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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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설명에 대해서는 안상철 에 의지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출

력형을 결정하는 주요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음운적 대조에 대한 세 가지 기능적인 제약

을 제시한 점이다

출력형을 결정하는 주요 원칙

대조의 수를 최대화하라

대조의 명료성을 최대화하라

조음적 노력을 최소화하라

는 음운적 대조의 수를 최대화함으로써 출력형들 사이의 음운 어휘적 차이를 두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음소의 수를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는 청자를

위한 제약인데 대조에 대한 청각적 명료성을 최대화함으로써 청자가 음소 어휘들 사이의 차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반대로 는 화자를 위한 책략으로 모든 언어에서

화자는 가능한 한 발성을 쉽고 편하게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지만 반대로 청자는 나타나는

소리들이 서로 최대의 차이를 보여 알아듣기 편하도록 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보인다

이와 같은 제약을 골격으로 하는 산포이론 은 음운론에 두 가지 중

요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첫째 와 의 제약들은 대조를 보이는 형태들 사이에 적용되

어 어휘의 적형성이 단독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대조의 수와 명료성 두 가지를 모두 고

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둘째 대조에 대한 명료성은 청각 음향적 개념이므로

대조의 명료성이 최대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각적 표기의 관점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산포이론은 음운분석에 음성적 정보를 자질로 바꾸어 적용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음성학

과 음운론의 구분이 상당히 약해지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산포이론에서는 모든 소리가 다차

원적 청각영상에 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표기를 위해 필요

한 청각영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는데 그 기준이 모두 음향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산포이론의 음성적 정보 자질

포먼트 주파수

소음 주파수

분산성

소음의 강도

강도

포먼트 주파수는 공명음의 공명양식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수치의 사용은 주로 모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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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며 등의 세 가지 공명 주파수가 주로 사용된다 소음 주파수는 소음 스펙

트럼상의 진폭 의 정점 에 대한 주파수를 나타낸다 분산성은 스펙트럼

모양의 퍼진 정도를 나타내며 소음의 강도는 스펙트럼상에 나타난 소음의 진폭을 나타낸다

그러나 강도 는 소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음향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

낸다 마지막으로 는 성대진동 시작점 을 나타낸다

물론 위에 제시된 모든 영역이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포먼트 주파수는 모

음이나 비음 등 공명이 강한 소리에 사용되고 소음 주파수는 장애음 에만 사용된

다 또한 위에 제시한 영역별 값은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은 이

를 음운론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친숙한 분법에 의한 표기로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포먼트 수치는 분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모음을 구별하는데 사용된다

음향적 자질에 의한 모음 분류

값 ɪ ɛ

즉 음향적으로 값은 조음상의 모음의 높이에 반비례하는데 이를 분법으로 표기하면

모음의 높이를 표기하는 자질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또한 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높이뿐 아니라 전설 후설성을 아울러 표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모음의 속성을 음향적 청각

적 자질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자질행렬 안에 나타낼 수 있다

3. 여와 어‘ ’ ‘ ’의 중화 인지적 혼동:

이 구개음으로 바뀐 후 이 자음들 뒤의 탈락으로 말미암아 단모음어와ㅅ ㅈ

이중모음여의 중화에 의한 혼기는 이미 세기 문헌에 존재하였으며 번역노걸대飜譯

물론 모음 이외에도 특별한 경우에 공명성이 강한 비음이나 유음에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포만트의 종류

는 등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들은 고주파수대에서 음향적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특성이 있

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음향 에너지가 스펙트럼의 가운데 부분에 몰려 있으면 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데 조음

적으로 구강의 뒤쪽에 대한 앞쪽의 비율이 높으면 로 나타난다



이중모음 여‘ ’의 변화와 산포 효과∣ 243

훈몽자회 등에 나타난다 김주필 뒤의 탈락ㅅ ㅈ老乞大 訓蒙字會

은 중간 두시언해 등의 세기 문헌과 세기 초의 천자문 과 유합重刊 杜詩諺解 千字文

에서도 나타난다 야 여 요 유 중 여의 탈락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ㅅ類合

등을 제외하고는 뒤에서 이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있다 백두현ㅈ ㄹ ㄴ ㄷ

뒤 여의 혼기ㅅ ㅈ

뒤ㅅ

세기 싀어밀 섬기오 셤기더니 세간내 사더라二倫 二倫  二倫

셰간二倫

뒤ㅈ

세기 시저 시절 초 시졀 초呂約 時節 正俗 正俗

거느리처 길어 내시 거느리쳐 조警民 警民 紙 七大

죠七大

뒤여의 혼기ㄴ ㄹ

뒤ㄴ

세기 네 녜 두중 넷 두중 넷 벋 두중古 古 故友

너킈 두중東

세기 샹네 천자 넉 유합 오십넌 십구常 歷 年

세기 동넉 조한 뎌넉 오륜 수넌 영삼東 夕 數年

뒤ㄹ

세기 그려기 두중 그러긔 두중 어럽거니와 두중雁 難

여러운 두중 블러 려 두중

세기 어러오니 두경 상산 호렁 병학 상산 오히러 경민難 號令

상산 면어 러 십구呂

세기 두럽도다 권왕 두러 여 권왕 어럽고 영삼 미 難

런한 놈 권왕 긔럭 조한氣力

뒤의 탈락이 세기 초부터 일찍이 나타난 것은 당시의 일부 경ㄹ ㄴ ㄷ

상 방언에 존재한 구개음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은 조음위치ㄹ ㄴ ㄷ

가 치조인 음성적 공통성을 가진 자연부류라는 점에서 이 자음 뒤의 탈락이 같은 시기

뒤의 탈락은 중간 두시언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전라도에서 간행된 에서도 나타난다

럼불 아니 럼 면 틱렁 렁을 리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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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남은 음성학적으로도 개연성을 가지는 현상이다 뒤의 탈락ㄹ ㄴ ㄷ

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이유는 이 자음들과 가 조음위치상 가깝고 가 선행하는

을 구개음화했기 때문이다ㄹ ㄴ ㄷ

앞의 은ㄹ 에 가까운 구개성을 가졌을 것이고 뒤의 탈락은ㄴ ㄷ

이 구개음화를 피하려는 데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등이 앞에서 로ㅅ ㅈ ʃ ʧ

구개음화됨으로써 가 탈락하는 현상이 세기부터 나타나는 것과 뒤의 가 탈ㄹ

락되는 현상은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변화라 볼 수 있다 다만 뒤에서 가ㄴ ㄷ

탈락한 것은 세기 초에 일부 경상 방언에서 활발하였던 구개음화의 영향으로 이 환경에서

가 먼저 탈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두현

치조음 뒤에서 가 탈락하는 현상은 세기에 들어서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하여 ㄱ

뒤에서까지 탈락이 일어난다 뒤의 탈ㅁ ㅂ ㅎ ㄱ ㅁ ㅂ ㅎ

락 예는 다음과 같다

변자음 뒤 여의 혼기

뒤ㄱ

세기 믈걸 겅양왕 웃기 앗거波 二倫 嶺營 頃襄王 十九  十九

겅經 念桐

세기 거드랑이 건고히 올히 너거 너기 어通初 堅 朝漢 嶺南三綱錄

색을 앗거五倫

뒤ㅁ

세기 어버이 리머 며 머기먼 면 북먼  警民 商山 痘經 商山 北

멀面 十九 滅 十九

세기 멍령 울머 갈오 울머 왈…命令 女士 嶺南三綱錄 嶺三

뒤ㅂ

세기 버개 침 채 펀 호벙 호骨 二倫 嶺營 枕類合 鞭類合 壺類

아올 벙合 倂千字

세기 벌실 펀 벙別室 朝漢 片 時文 病 地藏 五倫 嶺三

펀 버살篇 五倫 仕 五倫

뒤ㅎ

세기 헝뎨 중 헝졔 중 헝 헝兄弟 正俗 正俗  兄類合 念桐

얼헝庶兄 十九

4) 더 많은 예는 백두현 참조(1992: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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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헝상 모 허 헌손 벙헉貌通重 舌 五倫 玄孫 嶺三 兵

헙천革 嶺三 陜川 嶺三

예 에를 보이는 예들이 십구사략언해 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세기 후十九史略諺解

기에 등의 변자음 뒤에서 여의 어로의 인지적 혼동이 상당히 확대되었ㄱ ㅁ ㅂ

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들의 혼동은 먼저 뒤에서 시작되어 설정성 자음ㅅ ㅈ

뒤로 그리고 세기 무렵에는 변자음 뒤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백두현

위에 제시된 환경에서의 탈락과 이의 유추적 확대는어와여를 대조시키는 변별적

단서를 약화시켜 특별한 조음노력이 없는 한 이들 대조는 중화됨 을 위의

혼기 예들이 보여주고 있다

하향성 활음 의 첨가 변별성의 최대화4. /j/ :

자음 뒤에서 여와 어의 인지적 혼동을 막기 위해여의 청각적 단서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설성 의 활음 가 첨가된다 조음영역이 후설보다 전설 쪽일 경우에 음향 인지

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특정한 음운론적 조건이 주어진 환경이 아

닌 경우에도 전설성 의 가 삽입된 여 예가 세기 문헌부터 나타나는데 백두현

예 인용 이는 중화로 인해 발생한 인지적 혼동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세기

예자 녜며 언六尺 金三 行 杜初 小 骨 東國新續孝子

아쳬러 시라 몌 리 몌조 飜小  譯語 上 方言類釋 譯語 上

볘슬 부쳬님 보정方言類釋 地藏 中

세기

상예 두드리며 옐 열 웻도다 예자 二倫 薄 杜重 六尺 杜重

날회예 여 예 여 희여 폔 폇 디새杜重 離 杜重  翼

폐 펴 뎻 구루미瓦 杜重  杜重

세기

입계 야 어엿비 너계 목왕을 셤계 진을 섬也 類合 十九 十九

계 한시 되다 녜인 녜보 동녜十九 女人 彌陀 女報 彌陀 童

녜몸女 彌陀 念桐 女身 念桐

세기

빗계 부니 곙게 계을 몟 람勸往 警戒 女士 冬 嶺三  勸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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몟 번 몟 부쳐님 몟 을 살야 고 볘幾回 勸往 勸往   勸往

볘리 기 볫양稻 勸往 紀歷代 陽 歷代

는 가 로 변한 예들인데 적어도 세기 후기 이후에 나타나는 어엿비 너ə ə

계 목왕을 섬계 등의 예는 중모음이 아닌 이중모음 이었을 것이다 이 시기에

와 같은 단모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김완진 이에 비해 세기 초의 볘ə

슬 부톄 등의 예는 여전히 중모음이었을 것이다

에 하향성 가 첨가되는 이유에 대해 김완진 에서는 어가ə ə ə

에 가까운 전설성 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오종갑 및 최임식 은

에 순행동화되어 가 첨가되었다고 보았다 유창돈 및 최전승 에서는

첨가로 보았으나 첨가가 일어난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에 가깝게 실현되던 여가 에의 단모음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중모음 여의 어가

새로이 형성된 단모음 음운으로서의 에 공유 된 사실을 보여 준 것 김완진

으로 보고 여 예 변화를 설명하는 방법은 음운으로서의 가 존재하기 전에여의

음가가 예 의 음가와 거의 같았다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받는

다

또한 여 예의 원인을 여 에서 찾을 때 어가 가진 전설성 만이 여 예에ə ɜ

작용했다면 야 요 유에 가 첨가된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어의 전설

성 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볼 때 야에 가 첨가되는 현상을 아 오 우에 후전이음

가 첨가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고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야 여

요 유는 상향 이중모음이라는 같은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을 함께 다루는 것이 합리적

이며 체계적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여만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여 예는 이른 시기부터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비하여 야 요 유의 경우에 이 변

화를 실현한 예는 극히 적고 시기적으로도 늦게 나타나는 이유가 문제가 된다 동화라는 음

운 과정의 성격은 다른 어떤 음운현상보다 자연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에만 국한되

어 이 변화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야 요 유에는 훨씬 제약되어 있는 점은 동화로서 자연스

럽지 못한 것이다 또한 발생을 상향성 에 의한 의 동화로 보는 견해는 음절ə ə

내부에서 활음이 핵모음을 동화시키는 음성적 과정의 자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향이중

모음 의 경우에서도 핵모음이 활음에 동화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에도 가 될ə ə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 과정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이 외에도 최명옥 에서는 어간을 분명히 하려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가 첨가되면서 축약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으며 정승철 에서는 중모음 제약과 더불어 자음과 계 이중모음의

연결 제약이 출현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제약이 출현한 이유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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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백두현 은 여의 와 가 공유하고 있는 전설ㅣ ㅓ

성 을 함께 고려하여 양자의 전설성 이 여 예 현상에 공동 작용하였다고 보고 있다 여의

두 구성 요소가 가진 전설성 중 여 예 변화에 더 크게 작용한 것은 어의 전설성 이라고

본 것이다 즉 여 예 변화의 일차적 원인은 어의 전설성 에 있고 의 전설성 은 부차

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여 예가 활발하게 실현되었던 이유는 와ㅓ

의 전설성 이 동시에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야 요 유의 경

우 극히 제한된 예에 국한되어 있고 시기적으로도 훨씬 뒤늦은 세기 후기에 이르러 더 많

은 의 첨가예가 나타난 이유는 이들 이중모음에 포함된 의 전설성 만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야 요 유의 핵모음은 후설 모음이기 때문에 전설성 의 가 첨가

되는 현상이 적용되기에 적당치 못한 구조를 가진 것이므로 여 예에 비해 훨씬 제한된 양

상을 보였다고 본다 그러나 여의 와 어가 모두 전설성 을 공유한다는 사실 그 자체

가 하향성 를 첨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표기예가 적게 나타날지라도

전설성 을 공유하지 않은 요 유에도 하향성 가 첨가되기 때문이다 스 니 想 杜重

밀 로기 등推類合  杜重

여와 야 요 유 사이에 나타난 이러한 발생 빈도의 차이는여만이 단모음 어와 청각

적 혼동을 많이 경험하는 데 대해서 야 요 유는 아 오 우와 청각적 혼동을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여의 어는 전설성 을 보이므로 여 대 어의 조음적

청각적 영역이 가까워 인지적으로 쉽게 혼동된다 그러나 나머지 상향이중모음 야 요 유는

활음 의 전이 구간이 길어서 각각 단모음 아 오 우와 쉽게 혼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가 어로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의 값을 크게 하거나 어의 조음 영역을

후행시킬 필요가 발생한다 동일 서열상에 전설모음 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에 여의

값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하향성 활음 를 첨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더욱이 이 당시는 하

향성 이중모음이 생산적이어서 조음의 큰 노력이 필요치 않게 된다 그리하여 조음적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청각적인 대조를 최대화할 수 있게 된다

모음체계는 모든 가능한 모음의 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지적 대립의 기준에 따라 성

립되므로 모음들이 지닌 청각 표상 사이의 거리는 최대화된다

여 가 가진 고유의 음운 음성적 특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야 요 유 에 있어서 첨가 현상이 거의 일어

나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야 가 얘 로 변하는 예는 찾을 수 없고 단지 요 유 에 가 첨가된 몇 예

가 발견될 뿐이다 야 요 유 에 가 첨가된 예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에 가 첨가되는ə ə ə

예들은 대부분 를 피하기 위하여 가 첨가된 것도 아니고 이 역행동화의 환경도 아니므로 가 첨가

된 동기를 여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 에 직접 선행하는 자음에 그 원인을 돌릴 수 없는 것은

여 예 를 실현한 예들에서 선행 자음을 일정한 범주로 묶을 수 없고 선행 자음이 없는 경우에도 이 변화

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백두현

청각상의 거리를 측정해 냄으로써 인지적인 모음 영역을 도출할 수 있는데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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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음체계는 발화 이해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혼란과 조건

하에서도 발화의 명료성을 보장하려는 쪽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모

음체계는 각 모음들 사이의 인지적 대립을 최대한으로 그리고 충분히 커지게 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이 글에서는 와 의 청각 인지적 대립을ㅓ ㅕ

최대화하려는 의도로서 에 하향성 활음 를 첨가하여ㅕ 를 크게 함으로써 와의 청ㅓ

각적 거리감을 최대화하려 했던 것으로 에 나타나는 중 이중모음 예를 해석하고자 한

다 체계상에 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향성 활음 를 첨가하는 방법이 가장 적

절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와 의 변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ㅓ ㅕ ㅕ 를 크게 하는 이유는 전부 구강의 조음

자 입술 혀끝 등 가 더 많은 유동성을 보이며 감각 통제를 위한 구조들이 소릿길의 전반부에

더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음위치의 후부 자음보다 전부 자음들이 더 풍부

한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후반보다 전반부 조음영역에서 산출되는 모음의 대립이 음향

인지적 효과를 더 크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모라인 하향 이중모음에 대해 상향 이중모음은 모라에 해당하므로 ㅛ

는 기본 중성자인 자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형에 있어서도 상합ㅑ ㅠ ㅕ

자와 달리 재출자로 기술하여 그 차이점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성 자로 표시한 음

들의 변별을 최대화하기 위해 청각적 거리감을 멀게 할 필요에 따라 의 조음영역을 전설ㅕ

의 위치로 확장해 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음들은 다른 모음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이 달라짐으로써 모음체계를 계열적으로 최적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의 핵모음 가 후설화함에 따라 더욱 안정적인 거리감을 확보할 수ㅕ ㅓ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의 대립은 의 대립으로 바뀜으로써 변별의 효율ㅓㅕ ㅓㅔ

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일부 남부 방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와 여의 산포 효과는 세기 말 이전과 이후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차이

는 당시의 모음체계에 전설단모음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하향 이중모

음의 전설단모음화가 이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기 이전의 산포 효과는 형태소 내부

에서 먼저 발생했는데 이 당시의 모음체계는 전설단모음을 갖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의 음

가가 전설 쪽에 치우쳐 있어서 여와의 산포 효과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중모음 예를 발생시킨다 이때 하향의 활음 가 첨가되는 이유는 를 증대시켜 어와의

인지적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그 후 통시적 발달 과정에 따라 가ə

되어 여는 모두 에로 바꾸어진다 후대에 이르러 산포 효과가 확장되는데 이러한 산포효과

를 차원에서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음적인 편이성 과 충분한 청각적 대조성 을 보이는

효과를 은 적응적 산포 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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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 오ə ə

예 어 오ə ə

여 와 어 의ə ə 값의 차이는 약 인데 반해 예 와 어 의ə ə 값의

차이는 약 가 되어 산포 효과가 커진다

5. 여의 에‘ ’ ‘ ’ 로의 변화 산포효과(/e/) :

현대어에서 발생하는 여의 에로의 변화에 대한 설명에서 배주채 는 공시적으

로 기어서 기에서 계서 게서처럼 어전설화 및 활음화와 보상적 장모음화 그리고→ → →

탈락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박숙희 역시 이기어 이기에 이게 마시어 마시에→ → → →

마세의 과정으로 보아 어미초의 모음이 어간말 모음에 동화되고 어간말 모음이 동자질 삭제

규칙에 의해 탈락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이진호 에서는이기

에 단계에서 이계 단계로의 변화를 설정하면 이와 유사한 현상인 주어서 조서의 경우→

주어서 주오서 오서 조서의 과정을 인정해야 하는데 오에 의한우의 활음화를→ →ㅈ →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동자질 삭제 규칙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성규

한편 오종갑 에서는 공시적으로 가 바로 로 축약된 것으로 해석하였는데ə

이진호 에서는 여축약을 공시론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규칙으로 처리하여

이어 에라는 직접적인 모음축약 규칙으로 이 현상에 대한 공시적 기술을 꾀하였다 이어→

는 이가 탈락하면서 이가 가지고 있던 전설성 의 자질 값을 후행하는어에 물려주며 탈락

하는 것으로 이어가 직접 에 로 축약된다는 해석이다

김봉국 에서는 강원도 남부 지역어의 달리 어 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 중 첫 번째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즉 여 에의 축약→

이 일어나는데 이때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간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받아 어간이 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활음 를 남기면서 에로 축약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아래의 여러 견해에 대한 정리에 관해서는 김성규 를 인용한 것임

이는 최명옥 에서 후기근대국어 동북방언의 티 어 톄 의 과정에 대해 가 바로 로 축

약되지 않고 어간이 로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를 남기면서 로 축약된 것으로 해석한

견해와 궤를 같이 한다



250∣이희두

달리 어 달려 달레 달례 달리 어 달리여 달리에 달례→ → → → → →

달리 어 달리에 달례 달리 어 달려 달례→ → → →

그러나 이 글의 입장은 의 방법을 따른다 즉 달리여 단계에서 여의 산포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값을 크게 하면 에가 되기 때문이다 현대어의 모음체계상에 하향 이중

모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전설 단모음 에로 바꾸어진다 가 축약되어 가ə

되거나 또는 이어가 축약되어 에 가 된 것으로 보지 않고 여가 산포 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 같은 서열의 에로 조음 영역을 직접 바꾼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 다음 달리에는 음절

축약을 경험하여 달례가 산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여 에의 통시적 변화를 도치로 설명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여…

예 에의 변화라는 관점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김완진 에서이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의 중간 단계로 예 가 있고 혀 혜 셰 세 쎄의 변화를 겪ə 舌

은 것으로 해석되는 경상 방언의 예가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혀의 경우는 혀 셔

세 쎄의 과정으로도 방언형의 에계통을 설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과정을 설

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음절 초 자음을 가지고 있는 어휘를 선택하여 다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한 예로 겨가 제시되었는데 곽충구 에서 조사 보고된 왕겨의 방

언 분포는 다음과 같다 김성규 인용

왕겨 경기도 북부 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왱겨 충남 대부분 지역

왕게 경기도 여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의 서부 지역

왱게 충북과 인접 지역인 충남의 연기 대덕 금산

왕계 경기도 여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의 서부 지역

왕기 경남

왕저 왕과 저가 결합하였다 전북 북부 영동 경북

왱저 충남의 남부 지역인 보령과 청양

왕지 경남

왕딩기 경남

여 에에 대해 전설모음화를 인정하지 않고 축약의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논의에 따르면

위 의 변화 과정은 다음의 와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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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약 고모음화 구개음화 결과

ə 겨 ə

ə ə 게

ə ə 기

ə ə ə ə 저 ə

ə ə 지

ə 계

ə 제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방언형의 계를 설명하지 못하며 제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

에 부딪힌다 아니면 이들 방언에서만 에 의한 의 전설화나 게에 가 삽입되는ə

과정 또는 이 단모음 에 앞에서 구개음화되는 과정을 설정해야 하므로 많은 부담을 주ㄱ

게 된다 그리하여 김성규 에서는 곽충구 를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각 방언형으로 발달한 것으로 해석한다 즉 여 에를 의 세 단계로 나… ə

누어 본다

에 의한

의 전설화ə
탈락

고모음화

구개음화
결과

ə 겨 ə

ə ə 계

ə ə 게

ə ə 기

ə ə ə ə 저 ə

ə ə 제

ə ə 지

그러나 이 글의 입장은 음절핵 내부에서 활음이 목표음 를 로 동화시킬 수 있는ə

가의 문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음체계 상에 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에

가 로 인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에 제시된 방언형들은 통시적 변화형이 방언에ə

겨 계를 보이는 예로는 여기서 든 왕겨 의 계 이외에 명주 지역의 활용형 기어 계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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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하향성 활음이 첨가되었던 어형이 하향성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와 구개음화를 겪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별로 나타난 변화형들이 방언에

따라 산발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방언형 는 어휘에 따라 통시적 발

달 과정 을 겪은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모음체계가 변한 이후ə ə

의 공시적 산포 효과에 의해 발생한 것 으로 나누어진다ə

산포 효과에 의해 현대국어의 여가 에로 변할 수 있는 음성학적인 근거는 다음에 제시

된 김현 의 실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여와 에의 조음 영역이 가까울수록 여는

에로 쉽게 바꾸어진다

자음을 선행시키지 않는 어 여 에 의 값과 값 상대적 비교

값은 어 와 여 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값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바 에 가 제일 크고 다음으로 여 가 크고 어 가 가장 작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에

는 여 나 어 보다 앞쪽 위쪽에서 소리 나는 모음이며 여 는 어 보다 앞쪽에서 발음되지・

만 에 만큼 앞쪽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 는 어 에서 에 쪽으로 만큼 앞쪽에서

발음된다

초성이 양순음인 버 벼 베 의 값과 값 상대적 비교

버 와 베 버 와 벼 의 값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벼 와 베 도 거의

그러하다 그러나 값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전설화의 정도는 앞선 여 의 경우보다

더한데 벼 는 만큼 베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초성이 연구개음인 거 겨 게 의 값과 값 상대적 비교

거 와 겨 의 값은 차이가 없으며 두 모음 모두 게 보다 아래쪽에서 발음되는 것으로

보인다 값은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겨 가 거 보다 앞쪽에서 발음되고 있다 겨 가

게 쪽으로 만큼 가까이서 발음된다 이 실험 결과로 미루어 순자음 뒤 여의 전설

화 정도는 만큼 에에 가까워 연구개음 뒤 보다 더 가까우므로 순자음 뒤에서

에 여 어

에 여 어

베 벼 버

베 벼 버

게 겨 거

게 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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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쉽게 여가 에로 바뀐다

와 에서는 산포효과 를 설명하기 위해서

산포제약이나 또는 충실성제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산포효과는 여러 세대에 걸친

단서제약들의 자동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단서제약 은 언어 특유

의 인지를 모델화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필요한 제약이며 조음제약

은 음성실현에서 조음적 노력을 모델화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필요한 제약이다

이러한 단서제약과 더불어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문법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즉 동일한 제

약들이 화자의 발화에 의해서 그리고 인지 면의 청자에 의해서 양방향적 으

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음성형과 음운형 사이의 관계는 단서 제약에 의해 평가되며 음성형 자체는 조음 제약에

의해 평가된다 영어의 단서 제약의 한 예로서 모음의 길이가 산출과 인지에서 그 뒤에 오는

자음의 유성화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제약은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단서 제약

은 영어에서는 높은 등급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낮게 작용한다 또한 이

제약들은 양방향성을 가지므로 인지와 음성 실현 모두에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지 면에서 후보 표면형들 사이의 선택은 구조 제약과 단서 제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단서 제약들은 언어 특유의 단서를 평가한다 영어의 단서 제약

이 갖는 높은 등급은 영어 청자들이 청각적인 장모음에 직면했을

때 경쟁적인 다른 단서 제약이 없을 경우 그 뒤에 오는 자음을 무성 장애음으로 인지하지 않

게 한다 음성 실현 면에서 후보 음성형들 사이의 선택은 단서 제약과 조음 제약에 의해 이

루어진다 영어의 단서 제약 이 갖는 높은 등급은 영

어 화자들이 무성 장애음을 실현하고자 할 때 다른 조음 제약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선행 모

음을 장음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단서 제약들은 인지와 음성 실현의 모든 과정에서 양방향적으로 작용하며 또한

같은 음소라 하여도 에 후행하는 와 그렇지 않은 의 조음영역은 서로 다르다 비록 조건변이음이

라고 하기도 쉽지 않고 일부의 조음영역이 겹치기는 하여도 경향은 뚜렷이 존재하는 듯하다 물론 여

벼 겨 가 에 베 게 에 근접할 정도로 앞쪽에서 발음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러하였다면 여 벼

겨 와 에 베 게 의 발음은 구별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 벼 겨 가 모두 으 보다 앞쪽에서

발음된다는 것은 분명하며 국어음운사에서 가 전설로부터 후설화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전 시

기의 여 벼 겨 는 지금보다 더 앞쪽에서 발음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의 변화 가능

성은 높다 김현

범주들의 선택적인 중화 에 의해서 또는 원형 범주들의 군집 에 의해서 제한

된 종류의 산포가 발생하기도 한다 청각적으로 상호 가까운 범주들은 단일한 범주로 합병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머지 범주들의 영역은 더 멀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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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등급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하여 와 은 인지와

음성 실현 사이에 나타나는 두 가지 비대칭 즉 원형 효과 와 조음 효과

를 제시했다 이때의 원형 효과는 인지 문법을 최적화하려는 언어습득

자들에 의해 나타나는데 어떤 음운론적 범주에 대한 언어습득자의 선호된 청각 실현은 이

범주가 지닌 청각 실현의 평균치보다 더욱 주변적으로 치우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원형

효과는 발화 산출 면에서 청각형을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은 어떤 것으로 제한하는 조음

효과와 부딪치게 된다 만일 원형 효과와 조음 효과의 크기가 서로 달라지면 언어습득자는

그들 언어 환경의 음운체계와 청각적으로 다른 음운체계를 습득하게 된다 그리하여 세대 간

에 걸친 언어의 안정성은 조음 노력의 최소화와 인지적 혼동의 최소화 사이에 최적의 균형이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와 의 관점에 따르면 어와 여의 산포는 원형 효과와 조음

효과 사이에서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청각적 대립과 조음적 편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지향하게 된다 그 결과 여는 에로 변하게 되어 어와 여의 산포는 이제 어와 에의 산

포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어의 음가에 따라 변화의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서 어의 음가가 후설 쪽에 치우친 중부 방언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 어와

여의 조음 영역이 충분히 떨어져 있어 이들의 산포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의 음가가 보다 전설 쪽에 치우쳐 있는 서남 방언에서는 이들의 조음 영역이 가깝

기 때문에 최적의 산포를 이루기 위해 여를 전설단모음 에로 바꾸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방언에 따라 에의 분포가 달라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부 방언과 제주 방언은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지만 여의 공통된 실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순자음 뒤에서는 에의 실현을 보인다 이러한 특이한 현상은 통시적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설단모음이 생성되기 이전 시기에 순자음 뒤의 어와 여가 최적의 산포를 이

루기 위한 방법은 여에 하향의 를 첨가하여 여의 전설성을 크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전설성이 확대된 중모음예가 그 후 통시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 전설단모음 에가 되어 잔

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산포효과를 과 동일한 방법으로 차원에서 도식

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승철 에서는 방언형의 를 통해 양순음 뒤 계 이중모음의 축약은 두 즉

에서 비롯한 것과 계 이중모음의 연결 제약에서 비롯한 것으로 나눈다 비록 연원은 다르나 변화의 결

과는 동일하다 는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 하나의 를 형성하면서 전국적으로 되었으나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 으로서의 는 중부방언과 제주방언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

리하여 중부방언과 제주방언은 계 이중모음의 축약에서 형태소 내부와 경계가 의 를 달리

하여 사이에 를 보이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하향성 활음 의 첨가와 계 이중모음

의 연결 제약을 보이는 현상들은 모두 원형 효과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기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과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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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어 오ə ə

에 어 오ə

예 와 어 의ə ə 값의 차이는 약 인데 반해 에 와 어 의ə 값의

차이는 약 가 되어 산포 효과가 커진다

종합토론6.

중세 및 근대 한국어의 형태소 내부에서 자음 뒤의 어와 여는 쉽게 인지적 혼동을 일

으킨다 어의 조음 영역이 전설 쪽에 치우쳐 있어 여와의 청각적 영역이 가깝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음 뒤의 여는 어로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산

포 효과가 작용하면 여는 값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향성 활음 를 첨가하여 중모음

예가 된다 원형 효과 와 조음 효과 는 상호작용을

이루므로 이러한 산포 효과는 확립된 규칙이라기보다는 경향성을 가진다 또한 언어는 전이

적이고 비균형적 상태이어서 최적형이 아닌 청각적 산포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 당시의 모음체계에는 전설모음이 없어 를 첨가하는 방법이 를 크게 하는 유일

한 방법이며 또한 하향 이중모음이 생산적인 시기여서 조음적으로도 중모음 예가 자연스

러웠기 때문이다 이 예는 통시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 로 변한다 세기ə

후기 전라 방언의 볘살 두곈성 혜륙 등은 의 마지막 단계를 반영職 杜鵑聲 血肉

하고 있다 조음 노력의 최소화와 인지적 혼동의 최소화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이루기 위

해 하향성 활음 가 첨가되었다

형태소 내부의 이러한 변화는 형태소 경계로 확장된다 그러나 경계에서의 산포 효과는

내부의 그것과 다르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전설모음 계열이 확립되어 모음체계가 이전과 달

라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경계에서의 산포 효과는 여를 전설단모음 에로 변화시킨다 그

렇다고 하여 에로의 변화가 획일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방언에 따라 어의 조음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부 방언과 제주 방언은 어의 후설화가 일찍 진행되어 여와의 간격이

안정적이어서 산포 효과가 작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형태소 내부에서는 에로 그리고 형태

소 경계에서는 본래대로 여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어의 후설화가 늦은 다른 방언에서는

산포 효과가 작용하여 여는 전설단모음 에로 변한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북 방언과 동북 방언 그리고 서남 방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들 방언에서는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모두 여가 에로 바뀐다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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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가 실현되는 과정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 모두 산포 효과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남 방언의 경우 단음절 어간의 이모음은 활음화를 거부하므로 여가 발생되지 않

아 에가 나타날 수 없게 된다 이런 현상은 동남 방언에서 더욱 생산적이어서 이 방언은 어

간에 인접한 어미의 고모음 어를 소거하므로에를 실현시키지 못한다

결론7.

한국어 방언에서 자음 뒤 계 상향 이중모음 는 로의 변화를 보인다 예 며느ㅕ ㅔ

리 메누리 벼락 베락 결혼 겔혼 등 의 로의 변화를 본고에서는 청각 인지적ㅕ ㅔ

변별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산포효과 로서 설명하였다 단모음 의ㅓ

조음영역이 전설에 치우쳐 있을 때에는 이중모음 와의 음향적 변별성이 뚜렷하지 않으므ㅕ

로 의 조음영역을 후설 쪽으로 이동시켜 변별성을 확보하려 하거나 이는 의 후설화ㅓ ㅓ

동기로서 주로 중부방언 및 제주방언에서 발생함 또는 에 하향성 활음 를 첨가하여ㅕ

전설성 을 증가함으로써 와의 변별성을 크게 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로 가ㅓ ㅖ ə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대조의 변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설모음

계열이 없고 하향성 이중모음이 활성적인 모음체계에서는 형태소 내부의 에 하향성 활음ㅕ

를 첨가하여 중모음 를 발생시킨다 이예는 그 후의 음운변화에 의해ㅖ

가 되면서 그 단계적 층위가 방언에 반영된다ə

이때의 산포 효과는 모음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반드시 모음체계 내에 전설단모음

에가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음체계 내에 전설단모음 외 위가 없으면 요 유

는 산포 효과에 의해 외 위가 되지 못하고 중모음 로 나타나거나 상향성 활음 

이 탈락한 하향 이중모음 외 위로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방언에 따른어의 조음 위

치 차이와 모음체계의 차이 및 선행 자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산포 효과를 나타낸다 특

히 순자음 뒤에서 이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 메누리 베실 등 어가 후설화를 경

험하기 이전에 발생한 형태소 내부에서의 산포 효과는 전국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전설단모

음에가 전국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형태소 경계에서는 여러 외적 요인에 의해 방언에 따

라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활음화를 거부하는 경남의 일부 방언에서는 형태소 경계에서

여의 형성을 막아 고모음 소거 및 동일 모음 생략에 의해 이를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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